
LG전자, 일본과 전자소재 개발협력
국립 연구기관 NIMS와 연구개발 제휴 … 공동연구 인적교류 활성화

LG전자(대표 구본준)가 국내기업 가운데 최초로 일본 국립연구기관과 손잡고 소재 부품 분야의 경쟁력 강

화에 나선다.

LG전자는 일본 국립물질재료연구기구(NIMS: 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s Science)와 제휴해 공동 연구

개발센터인 <LG-NIMS 소재과학연구센터>를 구축하기

로 했다고 6월30일 발표했다.

LG전자와 NIMS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뿐

만 아니라 공동연구 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함과 동시에

연구원 파견 등 인적교류를 강화할 방침이다.

아울러 최고운영위원회를 구성해 LG전자와 NIMS의

주요 경영진 간 미팅을 정기화함으로써 깊이 있는 교류

를 추진할 계획이다.

일본에 진출해 있는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도

NIMS와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

NIMS는 2001년 설립된 일본 문부성 산하 소재 분야 전문 연구기관으로 연구인력은 약 1100명이며, 소재 관

련 논문 인용률이 세계 3위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LG전자 최고기술경영자(CTO)인 안승권 사장은 “NIMS와의 협력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선행기술을 확

보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”이라며 “NIMS의 기초기술과 LG의 제품개발 리더십이 만나 시너지를 발휘하는 윈-

윈 구도의 새로운 모델”이라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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